Essay Contest Commentary 
I am delighted to have been chosen as a judge for this essay contest. Without a doubt, the competition in this contest was stiff. The entries were insightful, uplifting, educational, and profound, to say nothing of the grace and artfulness with which they were composed. Those which have been selected as finalists and prize-winners range in content, style, and genre, making the selection process a difficult one, to say the least. Each and every essay had its own merit and its own defining features. On behalf of IFEZ, I would like to extend a hearty congratulation to the authors of the winning essays and equally as enthusiastic a cheer for all the entries to the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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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judge of the IFEZ English Essay Competition, I was impressed by the content, quantity, and quality of the entries received in the competition. As a resident of Songdo, I was fascinated to read about the experiences of other IFEZ residents and visitors to this amazing new area.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perspectives of both native Koreans and foreigners, of both adults and children. Many of the articles made me smile, some of the essays made me laugh, and one of them made me cry, but all of them made me very grateful to be a part of IFEZ!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entrants for their hard work and for their time, a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ll the finalists! 
이번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주제에도 불구하고 총 250명이 참가하는 놀라운 참여율을 보였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고 느낀 IFEZ를 그려내었는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영어 에세이를 평가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어휘의 사용법이나 문법적 완성도 보다는 글의 창의성, 전반적 논리적 전개의 세련도, 참가자들의 독특한 시각과 설득력 있는 글의 내용이 우선 평가되었다. 
외국인 부문 1위 수상작은 UN APCICT에 근무 중인 Jacuqeline Homann씨의

『Incheon.Friendly.Enjoyable.Zone』이라는 글로 낯선 땅에서의 생활을 자전거 가게 주인 내외와의 친분을 통해서 적응하게 되는 일상의 소소함을 IFEZ와 함께 잘 접목시켰다. 특히 자전거를 통해서 IFEZ의 곳곳을 소개하면서 IFEZ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감수성 있게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내국인 1위 수상자인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 김호중 학생의『South Korea's New Frontier』는 IFEZ를 한국의 신 개척 시대의 메카로 비유하면서 IFEZ 구성원들의 개척자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를 에세이에 잘 적용시켰다. 한국전쟁 당시의 인천의 상징성과 그로 인해 오늘날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할에 관한 조명이 잘 접목되었던 에세이다.   

전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는 글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는 수상자 외 기타 접수된 우수작들을 함께 모아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에 있다. 
